제 21회 한글 백일장 대회와 제14회 그림그리기 대회 
 
2014년 10월 11일(토)  오전 9:00 - 오후 3:00,  
Quarry Lake Park, Fremont, CA 
참가 학생 600명과 학부모와 자녀, 교사 등 총 1,500여명이 함께했다. 
 
백일장에는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초등부는 ‘독도’ ‘가족여행’ ‘장난감’ ‘친구’ ▶중등부는 ‘환경보호’ ‘독도와 동해’ ‘한글’ 등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표현에 골몰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겼다. 그림 그리기 부문의 주제는 ▶유치부: ‘소풍’ ‘가족’ ‘생일’ ▶초등부: ‘내가 거인이라면’ ‘와글와글 정글’ ‘풍경’ ▶중등부: ‘한국’ ‘지구가 나에게 말을 한다면’ ‘미래상상 여행’ 등으로 520여명이 참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올 대회의 심사는 현장이 아닌 뉴라이프 교회로 작품들이 옮겨져 창의성, 상상력, 표현력 등 다양한 부분을 심사했다. 백일장 심사위원은 김정수 본보 칼럼리스트 등 4명이 맡았으며, 그림그리기는 김창식 산호세 주립대 교수 등 6명이 심사했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11월1일 오후 4시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회에 앞서 장은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 27개 한국학교에서 참가하는 한인 동포사회의 큰 
잔치가 됐다”며 “한국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을 겨루고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하며 한국어 학습을 통해 정체성 확립과 한국인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만 SF 총영사, 신주식 교육원장,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장, NAKS 장동구 이사장, 박은주 새싹문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한 SF총영사관, 김진덕정경식재단(이사장 김순란 대표 김한일), 새싹문학회 등이 협의회 측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